
2020년 10월 베트남 소식 

1. J 어학당  

2020년은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감사하게 사회적 격리(한국 기준 3단계 수준)가 9월 중순

에 끝났습니다. 베트남어,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원 (영어도 가르칠 수 있지만 아직 손을 대지 

못하고 있습니다.)은 코로나로 너무 많이 쉬었기에, 부지런히 다시 재오픈을 하였습니다. 2020년 1월부터 

정식으로 시작했던 우리 학원은 

2020년 코로나로 불과 3개월만 

오픈, 10월이 되면 4개월째 오픈

이 됩니다. 감사하게도 전체 학생

수가 80명을 넘었습니다. 우선 유

지가 목표이고 코로나 이슈가 다

시 퍼지지 않고 인원이 늘기를 바

랍니다. 코로나 기간이라 조금 기틀을 잡으려고 하면 쉬어야 하고…. 이런 과정이 참 야속합니다. 그래도 

이런 상황 가운데 학습자들이 꾸준히 늘어나서 감사합니다.  

2. 소수부족 사역 è 이제는 타 부족까지 퍼지는 선한 영향력! 

2020년 두 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, 그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. 후오이체오 교회의 교육관도 짓게 되면

서 매주 토요일 저녁 귀납법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매주 늘어나는 소수부족 교인들의 영성 지

성 모두 성장하길 바랍니다.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역자 훈련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

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소수부족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이자는 계획으로 급식을 시작

하였는데, 지역 사회에 소문을 타고 매주 찾아오는 새신자! 지역 당원들도 (법률상) 자신들은 못 오더라

도 아이들은 보내고, 이 모든 아이들은 기존 교인의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을 매주 듣습

니다.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타 소수부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습

니다. 흐몽족을 넘어 타이담 종족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.  

3. 가정을 위해 

어려운 시기는 함께 찾아오는 거 같습니다. 학원 사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

비자 만료가 다가오는데 베트남 비자법이 바뀌면서 우리 회사의 투자금 

규모가 그 기준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가족들의 경우는 비자가 제대로 

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투자금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,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

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.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.  

금액적 부담으로 미루고 미루던 가족의 입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11월 특별입국을 신청하였습니다. 귀

한 단체에서 일부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.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함으로 

특별입국을 신청하였습니다. 우리 가족이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.  


